
TAU 십자가, 명찰과 묘비 

Tom Bello, O.F.S. 부제의 생애를 기리며 

1949 년 9 월 17 일 – 2016 년 3 월 29 일 
 

우리 형제인 톰 (Tom) 이 3 월 29 일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도 그는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문상예식과 장례식에 참석하는 영광을 

가졌고, 또 Tom 의 처  Judy 와 그들의 가족과 귀중한 순간을 나누는 특전을 받았습니다. 그 이틀 동안 제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톰은 부제의 장백의를 입고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엷은 초록색  플라스틱 묵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톰은 또한 재속프란치스코회의 회원임을 알리는 두 가지 뚜렷한 표지를 착용하기로 했습니다.  
 

첫째로는 타우 (TAU)십자가.   
 

 그가 착용했던 타우 (T 자형) 십자가는 눈에 띄고, 여기 사진으로 보는 것과 매우 

흡사하였습니다.  이는 그의  서약한 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의  33 년과 그의 

프란치스칸 심장을 반영 합니다. 톰은 완전히 복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이 살아가면서 계속적인 회개로의 부름을 매일 받아드리고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주며, 형제회를 특전의  장소로서 매우 귀중히 여겼습니다.   
 
타우 십자가를 가로지르는 붉은 영대는 서약한지 4 년 후의 톰의  부제 수품을 상징합니다.  톰은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봉사하는 자 ─ 교회의 부제, 훌륭한 복음 선포자 와 헌신적인 섬기는 지도자였지만, 저는 

붉은 색을 보고 곧 모든이에게 톰이 보여준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 을 보게되고, 또 톰의 삶에서  활발히 

활동하신 성령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우 십자가 바로 아래에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의 기쁜 얼굴이 되십시오."라는 우리의 주제를 

지닌 2015 년 국가형제회 명찰을 달고 있었다. 그것은 10 월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와 함께 모임을 가졌을 때 그가 지녔든 

대로였다. 제가 그의 명찰을 보고 톰의 얼굴을 보았는데 

죽어서도 기쁘게 보였고 물론 그의 웃음소리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톰과 얼마나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그가 종종 그랬듯이, 

그가  우리와  함께 있는것을  얼마나 쉽게 그릴 수 있습니까. 톰은 국가 프란치스칸 가족의 일원임을 

사랑했고 그의 국가형제회 명찰을 지니고 묻힘으로서 이 사랑을 보여주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 사실에 의하여 충격 받은 것 같이 충격을 받으셨나요?  정말 멋있지요.  



 
그는 묵주를 지녔습니다. 톰의 성모님에 대한 헌신은 매우 큽니다!  저는 "왜 이 특별한 묵주이냐"고 톰의 

처 주디 (Judy) 에게 물었습니다.  그녀가 대답하기를  "물론 듣고 놀라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묵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모든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었고 그중의 많은 것은 그가 방문한 각 

지구형제회 재속 프란치스칸들에게 받은 것 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병환의 마지막 달 동안 그가 지닌 

것이라서 특별히 초록색 묵주를 선택했습니다.  왜냐 고여?  그것의 프란치스칸 내핍 (그것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그 재료의 가치가 아니라 그것이 나타내는 것으로 부터 왔음); 그 색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시절 학생회장으로서 그의 모든 서신교환에 초록색으로 서명한  톰에게 초록색은 평화를 의미하였음; 

그리고 그것의 단순함 (마음과 가슴을 중요한 것에 만 집중함)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상예식 날 톰의 묘비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톰의 딸 재키 (Jackie)가  그녀의 훼이스 북 (Facebook)에서 

나눈 바에 의하면:  "장례사가 17 년 경험을 통하여 이름 없는 묘비를 요청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고 

그것이 제 아빠의 소원이었습니다. 아빠는 그의 묘비에 단지 한 구절을 원했습니다. '죄가 많아졌지만  

은총이 충만히 내렸다.' (로마 5:20)."  제 생각에는 이는 그의 겸손과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한 믿음을 

나타냅니다. 정말 경탄할 일입니다. 톰의 이름은 생명의 책에 쓰여져 있고 그의 묘비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그의 우선 상황 이었습니다.  톰은 죄인인 그에게 

보여주신 은총에  기뻐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심에" 기뻐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 하느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자가 되라"고 그는 얼마나 자주  우리를 격려하였나요.   

그의 묘비가 하느님의 자비를 선포하고 톰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음은  잘 맞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톰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저는 아직 그가 끝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장례를 위하여 그가 선택한 성서의 구절 혹은 성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법 합니다.  성서 구절: 

지혜 3:1-6, 시편 27, 콜로새 3:12-17 와 마태 5:1-12a.  성가: O God, Beyond All Praising (오 하느님, 이루 다 

칭찬할 수 없는); Here I Am, Lord (주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Amazing Grace (놀라운 은총); On Eagle’s Wings 

(독수리 날개위에); Quietly Peacefully (Going Home) (조용히 평화로운 [집에 돌아감]); 그리고 Sing With All 

the Saints in Glory (천국의 모든 성인과 함께 노래하자).  그의 메시지에 관하여서는 저는 조심스럽게 듣고 

있습니다─ 톰은 항상 외국어 교사 이었지요.   
 

3 월 3 일 톰과 제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는 그의 장례 미사 때 제가 이야기하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는"프란치스칸 부분을 하라"고 내게 속삭였습니다. 장례식 날 저는 최선을 다 했었으나  그를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프란치스칸 부분을 한" 사람은 톰이었습니다. 톰은 끝까지 철저히 프란치스칸 

이었으나, "끝이 없다"고 제게 상기시킨 사람이 톰이었습니다.  그가 맞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프란치스칸 형제자매여 우리 각자는 톰이 우리 삶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나를 기억 하면서  우리 

소명에 어울리는 삶을 살기위하여 "다시 시작하기'를 결심 합시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 형제인 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하도록 재촉합니다.  
 

평화, 사랑과 모든 축복! 

당신의 자매, 

젠 (Jan) 

 
 

부제 톰 벨로 (Tom Bello) OFS 를 위한 추도사 
 

젠 파커  OFS 에 의한 

 

2016 년 3 월 3 일 톰과 제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적에 그는 그의 장례미사 때 제가 이야기 하기를 

부탁했습니다. "프란치스칸 부분을 하라"고 그는 내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하려는 것은  
톰의 프란치스칸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 입니다.  
 
33 년 전 이 6 월, 33 세 이었을 때, 톰은 이런 서약을 했습니다. "하느님의 은혜로 하느님 나라를 위한 
봉사에 나 자신을 봉헌하며, 재속 프란치스코 회 안에서 내 평생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살것을 

약속합니다." 그날 톰은 프란치스코 회에 일생 동안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성 프란치스코 3 회로 알려진 재속프란치스코 회는 교회의 평신도를 위한 수도회입니다.  
우리는 가정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활동하지만, 우리 지역 형제회에서 우리 프란치스칸 형제자매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모입니다.  거기서 영속적인 매일의 회개를 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는 양성되고 

변화됩니다.  

 

프란치스칸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요구하며 진정한 소명입니다; 그것은 톰이 듣고 따른 

소명입니다. 톰은 자신을 하느님의 종으로 바쳤고, 주님의 은혜로 그는 이 회, 세상 그리고 그를 아는 

우리 각자에게  훌륭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톰을 알았다면 당신은 프란치스칸에 대하여 많이 알게 된 것 입니다. 그는 매우 기뻐하였고 
희망과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져다주었고; 평화의 길을 걸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자비와 
용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였습니다. 그는 매우 겸허히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톰은 하느님의 완전한 선 안에서  그리고 하느님의 모든 창조물 안에서 항상 
기뻐하였습니다.  그는 강생하시어 우리와 같은 사람─예수님─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비우시고 그리고 성체성사에서 그자신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결합해 주심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쏟아내시는 하느님의 넘쳐흐르는 사랑에 



기뻐하였습니다.  톰은 하느님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끊임없는, 끊임없는 기도로서 이 프란치스칸 삶을 
살았습니다. 톰은 "초점은 그리스도. 목적은 구원. 길은 사랑"이라고 항상 말했습니다.      
 
톰은 참으로 복음의 삶을 살았습니다─오 그는 얼마나 복음을 잘 선포할 수 있었나요!  그는 남편, 아버지, 

부제 그리고 우리의 프란치스칸 형제로서의 진정한 봉사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급의 형제회 ─ 단일, 지구 
에서 그리고 6 년간 우리나라의 12,000 형제 자매의 국가형제회 회장으로서 지도하는 봉사자 
이었습니다.   
톰은 수백명의 우리 형제 자매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톰은 국제 형제회 사람들에게도 알려졌고, 

사랑 받았으며 인정받았습니다.  
 
톰은 모든 의미에서  정신적 지도자 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말 뿐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정말 우리 회에 선물이었지요! 그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현실적이고 개인적으로 
받아드리게 하였습니다.  그것도 큰 기쁨을 가지고 하였습니다. 톰은 우리를 격려하였고 우리와 
동행하였습니다. "나는 단순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 우리 형제 ─ 우리의 기쁘고, 익살스럽고, 멋지고, 

경건한 ─  톰, 그는 그러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프란치스칸 가족의 많은 회원들이 여기 
참석해있고, 더 많은 회원들이 마음으로 여기 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톰은 우리를 사랑하였고, 
우리를 가장 사랑스러운 프란치스칸 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그가 항상 
있었습니다. 현재의 순간을 진실로 살았던 톰과 같이 있었던 것은 축복 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우리를 

축복했습니까! 그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며,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 마음을 움직이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랑! "사랑은 항상 근원, 목적, 방법 그리고 기준이라고" 톰은 항상 이야기 했습니다.  
 
톰은 하느님의 이러한 사랑을 성체 성사 안에서 매일 발견했습니다. 매 미사 때 , 성체와 성배의 성변화와 
들어 올릴 때 그의 찬양 기도는 "나의 사랑, 나의 빛, 나의 생명,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그리고 나의 
전부" 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톰과 나는 항상 노래하였습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여기 있었을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부른 노래를 이제 다시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말씀대로: 주님, 
살아계시는 진정한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찬미와, 영광과,  영예 와 축복과 모든 선을 하느님께 되돌려 
드리자! 아멘, 그렇게 될 지어다! 아멘! 
 
오, 톰, 당신은 하느님께 되돌려 주었습니다  ─ 당신은 당신의 심장, 당신의 영혼, 당신의 사랑을 
주었습니다! 하느님께 많이 드려서 당신께 감사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었습니다. 곧 보게 될 거에요.  
 

 



 
 
 
 

톰 벨로 OFS 부제의 책들 

전 국가형제회장으로부터의 선물! 
 

좋은 소식!  톰 벨로는 우리를 위한 두개의 책을 썼습니다! 첫 번째 것의 제목은  모든 성인들을 위하여: 

프란치스코 성인의 구원을 위한 5 단계 계획 과 재속 프란치스코 회에 있어서 정보, 양성과 변환에 대한 

다른 영적, 형제적 그리고 개인의 성찰입니다.  이 책은 성찰을 위한 질문과 몇 훌륭한 사진과 함께 

국가형제회장으로 봉사한 6 년 동안에 쓴 글의 다수를 포함합니다. 톰은 언제나 선생이었고 이 책은 

우리가 소유하기를 그가 원했던  진정한 프란치스칸 "교과서"입니다. 두 번째  책은 제목이 매일 찬미! 

입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인 톰은 "항상 기뻐하라고" 할 뿐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고  부릅니다. 이 

매일 묵상 책은 우리가 하느님과 조용한 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줄 것 입니다. 첫 번째 책은 

2016 년 말경 두 번 째 책은 그다음에 구입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참으로 훌륭한 선물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톰. 고이 잠드소서 그리고 당신이 영원한 빛으로 빛나시기를 빕니다. 아멘.  
 

다음은 톰의 장례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한 페이지 입니다.    

짐에게 한마디 ─이 부고를 포함시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당신뜻 대로 하십시오.  

 

그는 참으로 훌륭한 삶을 나눴습니다! 

한 평생 사회와 종교적 봉사를 한 후에 톰 벨로 부제는 그의 맥린 버지니아 집에서 그의 가족에 둘러싸여 

66 세의 나이로 흑색 종으로 평화롭게 죽었습니다.  

롤리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나 예일 법과 대학에서 그의 학업을 중단한 후 1975 년에 그의 아내와 

함께 북 버지니아로 이사 했습니다. 그는 학업대신 지원이 부족한 지역사회를 돕기 위하여 저술과 교직에 



종사하였습니다.  34 년 동안 그는 성인 난민과 이민자에게 제 2 언어로서의 영어를 가르쳐서, 더 나아진 

의사 소통 능력을 통하여 그들이 그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생활에 충실한 톰은 1987 년에 천주교의 부제가 되었습니다. 알링턴 교구, 주로 세인트 

제임스 교회에서 부제직을 수행하면서 톰은 복음을 선포했고, 강론을 했고,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주었으며, 성서공부 그룹을 지도했고, 장례식과 결혼식을 주관하였고, 가난한 가정에 식량을 

분배하는것을 도왔고 그리고  특히 병원, 양로원 혹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보살폈습니다.  

일생동안 프란치스코 성인의 숭배자인 톰은 평화, 기도 와 다른 이에게 적극적인 봉사 를 더 잘 

추구하기위하여 재속프란치스코회의 회원이되었습니다.  그는 전 북아메리카 재속프란치스칸들의 

국가형제회 회장으로 지난 6 년간 봉사하였습니다.  

톰은   많은 명예 (예를 들면, 로즈 와 모어헤드 장학금 과 여러 교육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사람을 

돕는것을 가장 중시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와 같이 불완전하지만 톰은 다른사람들을 위한 봉사를 그의 

삶의 지주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의 유족으로는 그의 아내 주디가; 아들 예이츠 와 피어스와 그리고 딸 재키; 며느리 알리사 와 저스틴; 

손자 줄리안, 케이덴스, 로왠 과 파커; 확대 가족 멜리사 히플러; 존 딜런, 그리고 한나 버틀러; 커스틴 

크러드윅; 나단 윌리엄스; 마크 스크프스기 있습니다.  톰의 생애을 기념하기 위해, 당신은 이민자, 

저소득층 가족, 신앙 공동체, 죄수, 환자, 또는 수프 부엌을 돕기 위해 자원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드는 자선 단체에 기여 또는 톰이 좋아한 자선 단체중의 하나 : 카톨릭 자선 

단체, 세인트 제임스 가톨릭 교회 사회 구제 위원회, OFS 및 낭성 섬유증 재단. 

.  


